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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소에 배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사

람은 거의 없다. 배꼽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그 자리

에 있었고,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기 때

문이다.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꼽에 관해 잘 알지 못

한다. 

하지만 배꼽은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신체 부위이

다.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데다가, 배꼽 덕

분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가도 있다. 

▣ 배꼽은 신체에 생기는 첫 번째 흉터

울음을 터트리며 세상으로 나오던 순간을 기억하

는 사람은 없다. 하지만 그 증거가 바로 배꼽이다. 생

후에는 모유나 분유를 먹기 때문에, 아기에게는 더

는 탯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직후 탯줄

을 잘라낸다. 이 자국은 우리 몸에 첫 상처로 남는다.

▣ 배꼽을 둘러싼 논란

과거 배꼽은 복장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

오기도 했다. 공공장소에서 특히 여성이 배꼽을 노

출하는 것을 부적절한 행위라고 여겼다. 배꼽은 사

적인 장소에서 배우자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

했던 것이다. 이런 논란 때문에 배우 바바라 에덴은 

1960년 중반의 미국 시트콤‘아름다운 지니(I Dream 

of Jeannie)’에 출연할 때, 배가 보이는 짧은 상의를 

입고도 배꼽만은 보이지 않게 가려야 했다.

▣ 배꼽이 없는 사람

어떤 사람들은 배꼽을 없애야 하기도 한다. 바로 배

꼽을 통해 장이 배 밖으로 밀려 나오는 배꼽 탈장 때

문이다. 배꼽 탈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이

므로 꼭 배꼽을 꿰매서 없애야 합니다.

▣ 신생아는 대부분 ‘참외 배꼽’

대부분의 아기는 탯줄을 자른 뒤 밖으로 불룩 튀어

나온 일명‘참외 배꼽’을 가지게 된다. 하지만 나이가 

들 수록 배꼽은 안쪽으로 아물어 들어간다. 극히 일

부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참외 배꼽을 유지하기도 한

다. 또 임산부들 중에서는 안으로 들어간 배꼽이 임

신기간 동안 튀어나오기도 한다.

▣ 배꼽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다?

배꼽과 가슴은 배를 통해 연결돼 있다. 그래서 가슴 

확대 수술을 할 때 흉터 없이 시술하기 위해 성형외

과 의사들은 배꼽을 통해서 이식 조직을 가슴으로 집

어넣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.

 

▣ 배꼽 안의 먼지 뭉치

배꼽을 만지다 보면 이상한 털 뭉치가 나온 적이 있

을 것이다. 배꼽 때라고도 하는 이 먼지는 옷의 섬유

나 털, 죽은 세포 등이 축적돼 배꼽에 달라붙어 있는 

것이다. 이 뭉치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간혹 작

은 혹이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. 샤워할 때 배꼽

을 부드럽게 헹궈주면 쉽게 예방할 수 있다. 

▣ 배꼽 때로 만든 작품

어떤 사람은 배꼽 먼지를 씻어내지 않고 잘 모아둡

니다. 심지어 다른 사람의 배꼽의 먼지까지 함께 모아 

이를 꿰매고 엮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

다. 예술가 레이첼 베티 캐이스는 배꼽 먼지로 작은 

곰을 만들기로 유명하다. 

▣ 모든 배꼽은 유일무이하다

배꼽은 지문처럼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. 그 개성은 

모양이 아닌, 피부 주름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조

합 때문이다. 배꼽에는 무려 2,400종에 달하는 박테

리아가 서식하며, 각 개인은 고유의 독특한 박테리아 

조합을 지닌다. 

▣ 배꼽은 성감대이다

사람들은 오랫동안 배꼽이 도발적이며 에로틱한 

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여겼습니다. 실제로 배꼽 주

변의 피부는 촉감에 무척 민감합니다. 그래서 배꼽 

주변을 만지면 성욕을 자극할 수 있다.

우리 몸에 생긴 첫 번째 흉터 배꼽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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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베티 캐이스가 배꼽 먼지로 만든 작품. 사진= brightside.m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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